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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경영책임자 2명 구속 ···밤새 기다리던 유족들,

얼싸안으며 환호와 눈물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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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박중언 구속, 중처법 위반 경영책임자 구속된 첫 사례
'구속 촉구' 2박3일 긴급행동 유족들, 소식듣자 눈물터뜨려
대책위-가족협의회, "참사해결 첫걸음,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2명이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22년 1월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는 중처법, 산안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그의 아들이자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인 박중원

은 산안법, 파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오후 11시 40분경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다사는 이들 박씨 부자에게 구속영

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미숙련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이들 책임자의 법원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2박 3일간 긴급행동에 돌입한 아리셀 참사 유족

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28일 오전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밤늦게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과 대책위는 그제서야 서로 환호하고 얼싸안으며 일단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하루아침에 가

족을 떠나보낸 뒤 웃음을 잃었던 이들에게 잠깐의 기쁨이 찾아왔다. 60일간 쉬지 않고 투쟁해온 이들이 처음으로 받아듣는 희소식에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이제 시작이다, 다시 힘내서 가보자"고 다짐하는 말을 주고 받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참사가 발생한 지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혐오, 배제의 말과 시선, 감정의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라면서도 "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짐에, 다시 갈 길이 멀고 그 길의 끝에 닿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유가족이 마주할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속 결정 소식을 듣고 큰 울음을 터트린 모습을 함께 지켜봤

으면 싶다. 얼싸안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사심 없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으면 싶다"고도 전했다. 

더해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

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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